
2019. 6. 14. [책꽂이-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사공일이 만난 세계 경제통 24명의 지혜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VKEXQL3QV 1/1

[책꽂이-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사공일이 만난 세계 경제
통 24명의 지혜
■사공일 지음, 세계경제연구원 펴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BOJ) 총재, 조세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신간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는 저자 사공일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을 포함해 세계 경제 전문가 24명과
26차례에 걸쳐 장시간 개별적으로 만나 나눈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사공일은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최장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았고 재무부 장관을 두 번
역임했다. IMF 특별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세계 경제의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
하고 이들과 따로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현 시점의 경제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책에는 인터뷰 당시 중요한 경제 현안뿐 아니라 창업과 기업가정신, 노
동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한국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눈에 띈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인재가 많은 한국은 교육시스템만 바꾸면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는 “한국
기업과 사회에서는 젊은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가정신을 북돋기 위해서는 부채 관련 법 체
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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